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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본현대생명(대표 이재원)은 사망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아 중증

질환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‘맥스(MAX) 미리 받

는 종신보험’을 출시했다.

이 보험은 평생 사망 보장 상품이다. 또 가입할 때 선택한 유형에 따

라 6대 성인병 또는 암(유방암, 남녀 생식기 관련암, 기타 피부암, 갑

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) 진단 시 보험 가입금액의 80%를 

선지급받는 게 특징이다.

선택 특약으로 질병 및 사고 치료, 수술, 입원비 등 필요한 보장을 

추가할 수 있다. 고객 니즈에 따라 ‘6대 성인병 보장형’과 ‘암 보장형’ 

중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.

의무부가 특약에 가입하면 중대 수술, 희귀성 난치 질환, 중대한 화

상에 대해서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수술자금 또는 진단자금을 보

장받을 수 있다.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 암으로 진단 확정돼도 최초 

1회에 한해 진단자금을 보장받는다.

이 보험은 해지 환급금 지급 유형에 따라 실속 50％ 형과 표준형으

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.

실속 50％ 형은 해지 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이다. 보험료 납입 

기간 중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해지하면 표준형 대비 

해지 환급금이 50％ 적지만 표준형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

수 있다.

보험 기간은 종신이며,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

까지 선택할 수 있다. 일시납은 표준형 가입 시에만 가능하다. 가입 

나이는 만 15세부터 만 60세까지이다.

3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1억 원, 보험료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해 

6대 성인병 보장형과 표준형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31만3천 원

이다. 동일한 가입자가 6대 성인병 보장형과 실속 50％ 형으로 가

입하면 월 보험료가 28만6천 원이다.

피보험자가 50％ 이상 장해 진단을 받거나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 

발생 시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

가 납입 면제된다.

6대 성인병 보장형으로 가입 시 

중대 수술, 희귀 난치성 질환 진

단,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시

에도 차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 

면제된다.

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“성인

병, 암 진단 시 사망 보험금을 선

지급받아 치료비로 사용하고, 

선택 특약으로 필요한 보장을 

하도록 다양화했다”며 “평생 사

망보장은 물론 살아있는 동안 

중증 질환 치료비 보장이 가능

한 종신보험”이라고 말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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